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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 쉬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반 친구들은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줄을 길게 섰어요. 

하지만 애리와 친구들은 늘 도서실로 향했어요. 함께 책을 

빌리는 것과 만들기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크리스틴과 엘라가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리는 책과 색종이 한 뭉치를 집어 들었어요. 세 친구는 

복도를 따라 내려갔어요.

“『용 사육사의 비밀』이 반납되었으면 좋겠어!” 애리가 

말했어요. “몇 주째 빌리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도서실에 도착한 세 소녀는 학교 사서인 

프랭클린 선생님께 손을 흔들었어요. 프랭클린 

선생님은 늘 환한 웃음으로 아이들을 반겨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선생님의 미소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애리는 탁자 위에 책을 올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프랭클린 선생님 좀 울적해 보이시지 않아?”

애리의 말에 크리스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애리는 자리에 앉아 색종이를 꺼냈어요. 

애리는 색종이를 조심스레 접은 뒤, 접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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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오늘은 뭘 만들지?” 

엘라가 물었어요. 

“책갈피 어때?” 애리가 

말했어요. “꽤 쉬워. 보여 

줄게.”

애리는 종이접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종이접기는 일본에서 

유래한 미술의 한 종류인데, 색종이를 여러 모양으로 접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애리는 온갖 종류의 모양을 만들 줄 

알았고,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애리는 크리스틴과 엘라에게 하나씩 접는 방법을 보여 

주었어요. 곧 세 사람 모두 작은 네모 모양 책갈피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안에 끼우는 거야.” 애리는 책을 펴서 책갈피를 

끼웠어요.

“멋진데!” 크리스틴이 다른 색종이를 집어 들며 말했어요. 

“나 혼자 해 볼래.”

종이접기를 하는 동안, 셋은 그동안 어떤 책을 읽었고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이야기했어요. 애리는 

프랭클린 선생님 쪽을 다시 흘깃 쳐다보았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어딘가 조금 슬퍼 보였어요.

잠시 후, 프랭클린 선생님이 세 아이가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오셨어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탁자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놓으셨어요. 용 사육사 책이었어요! “여기 있다, 애리. 이 

책 읽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

“고맙습니다!” 애리는 책을 들어 보였어요.

프랭클린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선생님 자동차에 도둑이 들었어. 그래서 책이랑 악보를 다 

도둑맞았단다.”

“말도 안 돼요!” 크리스틴이 말했어요.

프랭클린 선생님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뭐, 그래도 

물건만 없어졌으니까. 그건 다시 구하면 돼.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애리는 프랭클린 선생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 엘라가 말했어요.

다음 장으로 가서 직접 종이접기를 해 보세요!

애리는 손에 쥔 종이 책갈피를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크리스틴이 물었어요.

애리는 씩 웃음을 지었어요. 

“학교 끝나고 우리집에 모여. 좋은 

생각이 있어.”

다음 날, 애리와 크리스틴, 엘라는 언제나 그랬듯 쉬는 

시간이 되자 다시 도서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책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세 친구는 프랭클린 선생님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애리는 프랭클린 선생님께 

가방을 드렸어요. “도둑맞은 물건을 전부 다 구할 순 없지만, 

이걸 보면 기운이 나시지 않을까 했어요.”

프랭클린 선생님은 가방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가방 안은 

종이접기로 만든 책갈피, 물고기, 하트, 나비가 가득했어요. 

선생님은 함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정말 멋진데! 너무 고마워.”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품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건 종이로 접은 자그마한 책이었어요. 

“행복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작은 일기장에 적으면 

좋겠다!”

애리도 같이 웃었어요. 애리는 언제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한 번에 하나씩 종이를 

접듯이요. ●

애리와 친구들은 프랭클린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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